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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달청, 글로벌 조달시장 진출 유망 G-PASS기업 55개 사 지정

 - 2026년 3분기 ‘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’(G-PASS) 지정서 수여식 개최
 

 - UN 진출기업, 우크라이나 인도적 지원 기업 등 포함… 지정기업의 역량 높아져

조달청(청장 백승보)은 9일 서울지방조달청(서울 서초구)에서 ‘2026년 3분기
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(이하 G-PASS) 지정서 수여식’을 개최했다.

G-PASS 지정은 품질과 기술력을 갖춘 우수 기업을 지정하여 글로벌
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제도이다. 조달청은 2013년부터 G-PASS 지정을
통해 우리 기업의 글로벌 조달시장 진출 교두보를 마련해 오고 있다.

3분기 G-PASS로 지정된 기업은 총 55개 사로, 신규지정 34개 사와 재지정
21개 사가 포함되었다. 이번 분기 신규 지정기업의 지정 심사 통과율은
약 52%로 나타났다.

신규지정 기업 중에는 UN을 비롯하여 전세계에 PE 타폴린을 수출하고
있는 부영산업(주), ODA를 통해 우크라이나에 디젤발전기 납품을 완료한
에너젠 주식회사 등 수출 역량이 높은 기업이 다수 포함되었다.

G-PASS로 지정된 기업은 글로벌 조달시장 진출을 위한 다양한 지원
혜택을 받을 수 있다. 글로벌 조달시장 진출에 특화된 맞춤형 바우처와 함께
조달청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한 해외 바이어 상담회, 시장개척단 파견
등의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회가 주어진다.

특히, 올해 신규로 지정받은 G-PASS기업은 내년부터 ‘유망기업 집중지원
사업’을 통해 해외조달시장 역량강화 교육, 바이어 매칭·상담, 상시 수출
애로해소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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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편, 조달청은 향후 G-PASS 지정 제도를 개선하여 수출 우수기업 위주로

지정심사 패스트트랙을 확대하고, 해외 진출이 유망한 AI 기술기업과

지방기업의 지정을 촉진하는 등 다양한 기업 발굴에 힘쓸 계획이다.

백승보 조달청장은 “연간 수출 1조달러 시대를 눈앞에 둔 상황에서, 수출시장

다변화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”라면서, “기술과 품질 경쟁력이 뛰어난

조달기업이 해외 공공조달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, 조달청의

전문성을 바탕으로 전략적·체계적인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”라고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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